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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상승한다는 

거짓선동을 멈추고 진정성있는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라!

 

✔ 5년 전에 비해 원전발전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전기요금 상승이 탈

원전 때문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정

권 말기에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탈원전 비용을 새 정부에 떠넘겼다”

며 “잘못된 정책으로 민생의 고통은 물론 한전과 같은 알짜 공기업이 부

실화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는 계속 커지고 있어

서 전기요금을 올리긴 해야 한다”며 “원전을 빨리 가동해서 (전기 생산) 

원가를 다시 낮추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유가 상승으로 도매전기요금은 올라갔

는데 소매전기요금은 묶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첨부한 그래프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2011년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하여 200조 원을 돌파하였을 때 한전 영업손익은 2010년 1조5

천억 원 흑자에서 1조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도매전기요금인 SMP가격이 

유가에 따라 증가했지만 소매전기요금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015년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을 때 영업이

익은 2014년 5조7천억원에서 2015년 11조3천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

습니다. 이와 같이 한전의 영업손익은 국제유가, 에너지수입액에 따른 도매

전기요금에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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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원전발전비중은 한전영업손익과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원전발전비중은 지난 5년간 23.4~29%로 5% 정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한

전의 영업손익은 2017년 4조9천억 원 이익, 2018년 2천억 원 손실, 2019년 

1조2천억 원 손실, 2020년 4조 원 이익, 2021년 5조 8천억 원 손실이 발생

하는 등 원전 발전 비중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

니다.  

 한전의 대규모 영업손실 적자는 발전에너지원에서 석유, 석탄, 가스 등 화

석연료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아 유가 상승으로 한전이 발전사에게 지급

해야하는 비용이 증가한 반면 소매전기요금은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 고유가 시기가 에너지 전환을 할 때입니다. 화석연로 안 쓰는, 

아예 연료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합니다.

 원전을 가동해서 전기요금을 낮춘다고요? 

건설해서 가동하는데 십년이 걸리는데,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수십 개의 원전

을 언제, 어디다가 지을겁니까? 말도 안되고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원전에 비해 빠른 보급이 가능하며 연료가 필요없어서 

고유가 상황에 화석연료보다 경제적입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RE100 캠페

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현재 6~7%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높여야 합니다. 

✔ 선거는 끝났습니다. 모든 게 탈원전 때문이라는 거짓선동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는 고유가 대책을 세울 때

입니다. 

 한전의 적자는 명백히 최근의 고유가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전의 적자는 탈원전때문이라는 거짓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유가로 한전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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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컸던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도입하려고 했던 제도입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화석연료에 엄청난 세금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봉입니까? 

고유가인데도 전기요금 깎아줘서 생색내고 세금으로 메꿔주는 어리석은 짓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또 윤석열 정부는 도매전기요금 상한제같이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을 추

진하려 합니다. 이는 고유가시대에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

을 강요하고 전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기승전탈원전탓만 하는 거짓선동으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나라

의 운명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 정치선동의 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진정성있는 고유가 대책,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세우

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 6. 15.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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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에너지 가격에 따른 한전 영업손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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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한전 기준연료비 대비 실적연료비 변동내역


